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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란 이슬람 혁명은 ‘문화 혁명’이라고 불릴 만큼, 혁명 이후 이란 사회는 이전과

는 상이한 이념들과 기표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은 이를 실천해야만 했다. 공공영

역에서 이란의 국민들은 철저히 ‘정숙한 무슬림 시민’으로 살아가야만 한다. 모든 

9살 이상의 여성들은 이슬람식 복장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하고, 공공영역에

서 남녀분리현상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. 

젊은이들의 복장뿐 아니라, 이성교제나 사적 모임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

역 역시 이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통제되고 처벌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겨진다. 

국가가 강조하는 이슬람적 가치는 순수한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, 프로파간다와 

사회 규범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문화의 연결망 속에서 정치적인 힘을 키워나

가고 있다. 

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이데올로기를 ‘냉소주의’로 바라보기도 

하고, 때로는 이 사회체계를 또다시 종교적인 언어로 재해석하기도 한다. 이 과정

에서 국가의 높은 도덕적 이상과 감정 통제는 비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

러한 모순 속에서 시민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. 이란

은 다른 어떤 세계보다 도덕적 규범이 작용되는 공공 영역이 넓게 퍼져 있으므로, 

진실한 자아는 비밀스럽고 사적인 공간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. 




